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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종립학교  문화조성지덕겸수
도의실천

교   당   소   식

◉ 단 모임을 안내합니다.

13단 교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융합교양대학, 인문대학 교학과(5월 18일, 금)를 초대합니다.

- 정해진 날짜 점심(12:00)식사를 제공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심 공양은 교직원 식당에서 이루어지며, 차는 공양 후 교당 마음쉼 카페 또는 귀빈실에서 응접합

니다.

 - 부서 과장, 담당관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하여 모임 하루 전 12시까지 교당(850-5584)

   / 박덕연 교무(010-4549-0710)에게 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실 때에는 부서 조직도(사진포함)를 함께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선 번호 기재)

◉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안내

매주 (화)~(금) 오전 8시 20분부터 대학선방(숭산기념관2층)에서 2018학년도 1학기 기도를 진행합니다. 

교직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교서 정산종사법어‘기연편’1-18장(p447-455) 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03년 5월 14일 둘째주 제949호

- 지자본위(智者本位) - 

1. 지자 본위의 강령

지자는 우자(愚者)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2.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

⑴ 반상(班常)의 차별이요,

⑵ 적서(嫡庶)의 차별이요,

⑶ 노소(老少)의 차별이요,

⑷ 남녀(男女)의 차별이요,

⑸ 종족(種族)의 차별이니라.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4월 30일 이후)

강선, 김안식, 박서경, 송규홍, 신지겸, 이현정, 장환, 정승아

합계 : 30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구    분 시    간 장    소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자연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사전에 보니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 정의

합니다. 각자 각별하게 모시는 스승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 예비 교무 때, 퇴임하신 원로교무들이 정양하시는 수도원에 인사드리러 가면 당시 

수도원의 제일 어른이신 용타원 법시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은 소태산 대종사님 한 분이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오지마.” 하셨습니다. 

그래도 스승을 모시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스스로 잡아나가는 도리이지요. 

스승이란 삶의 이치에서나 일에서나 지혜로운 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오늘 말씀드릴 ‘지자본위(智者本位)’가 바로 그 가르침입

니다. 사요 중 지자본위는 일상수행의 요법 7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에 해당합니다. 

지자본위가 교전의 정전보다 앞에 통용되었던 <육대요령>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

석은 사람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뜻의 ‘지우차별(智愚差別)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

은 다 없어져야 하지만, 문명의 진화를 위해서 이 ‘지우차별’ 만큼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워야 지식평등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소태산대종사께서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니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九分)은 배우

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

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어늘 세상 사

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아만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

나니 이것이 곧 병이다.”(대종경 교의품 34)고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의 헌화 잡담 속에서도 법설을 발견하는지라 비록 초학

인의 서투른 말 속에서도 깨달음과 느낌을 얻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한 선지식이 법

을 설하여도 날 넘는 재주로 사량만 하고 거기에서 실지 이익을 취할 줄 모르나니 이 어찌 

손해가 아니리요.”<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장 중에서>

살아가다보면 당하는 일 따라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때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나와 

비교하여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더 아는 이를 지자, 곧 스승으로 알고 구해야(배워야) 합니

다. 그래야 나와 이웃과 세상이 나날이 나아질 것입니다. 

스승, 차별 없이 구하라 

◉표시는 일어서서

타어봉종  ……………………………………………………………………………  주 례 자

개어봉회  ……………………………………………………………………………  사 회 자

불전헌배◉  ………………………… 사회자 안내로 ……………………………  다 함 께

입어봉정  …………………………………………………………………………… 다 함 께

독어봉경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 회 자

법 어 봉 독  ……………………… 지자본위의 조목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 함 께

설어봉법  …………………… “스승, 차별 없이 구하라”  …………  보산 나상호 교감

다 짐 심 고  …………………………………………………………………………  다 함 께

성어봉가  ……………………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  다 함 께

공어봉고  ……………………………………………………………………………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기획처장

폐어봉회  ……………………………………………………………………………  사 회 자

사회 : 변효만


